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방황합니다.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매여 있고, 물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과 눈이 쏠려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복음은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썩어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 죽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빵은 우리도 역시 썩어 없어질 존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인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썩어 없어지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양식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한번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빛이며,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배고픔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빵에 관한 영적갈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동 차호철 신부님 강론 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요. 

•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베이스장 부모님 방문 관계로 금주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십시요. 

알림;   
금주 (8/2)부터 오후 성가 연습을 실시합니다. 모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중식제공)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 9 월 20 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상식 코너             예수님의 칭호 

 

1. 그리스도;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이란 뜻 

2.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 나셨다는 뜻. 인류의 죄악과 파멸에서 구언하신다는 의미. 

3. 메시아; 히브리어 ‘마시아’(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유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 

4. 랍비; 구약성서에서는 ‘나의 주인’,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키는 ‘선생님’ 

5. 성자;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 2 위를 가르키는 칭호 

6. 임마누엘; 히브리어’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 

 

 

 

주       제; “ 영혼의 배고픔. ”  “연중 제 18 주일 ”      2009 년 8 월 2 일 

복음 묵상;  [요한 6,24-35] [탈출 16,2-4.12-15] [에페 4,17.20-24] 



 
 

    
 

 

    ♡희망이란 ♡                          - 루쉰의《고향》중에서 -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 

 [요한 6,24-35] 

그때에 24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25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31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4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